
378  Copyright © 2012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서      론

충동성(impulsiveness)은 정신병리학의 분류학적 모델뿐

만 아니라 차원적 성격 모델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성격 

특성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Diagnostic and Statistic Ma-
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에서 충동성은 주

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품행(conduct)장애, 반사회성 성

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과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1) 차원적 성격 모델의 경우, Eysen-
ck와 Eysenck2)는 외향성/내향성의 성격 차원의 하위개념으

로 충동성을 언급하였으며, Cloninger3)의 기질 및 성격 모델

에서도 기질(temperament) 차원 중 하나인 자극 추구(novelty 

seeking)에 충동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Barratt4,5)에 의

하면, 충동성은 근본적으로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데 관련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Patton 등6)도 충동성은 사회 내에

서 규범에 순응하고 준수하는 능력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

았다. 이렇듯, 충동성은 그 자체가 진단은 아니더라도 여러 

측면에 걸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런 

충동성의 정도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면, 정신과적 증상의 

심각도뿐만 아니라 성격 특성, 사회 적응의 정도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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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될 것이며, 치료적 변화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

할 것이다. 

충동성의 핵심 양상을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의 주요 방법으

로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 실험 연구, 사건 유발 전위(event-

related potentials) 측정이 있다.7) 그 중 자기 보고형 질문지

는 가장 쉽고 간편하게 충동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충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 중 

가장 먼저 개발된 검사가 바로 Barratt Impulsiveness Sc-
ale(이하 BIS)이다. BIS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8) 현재 

BIS-11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BIS-11은 총 30문항이며, 주

의 충동성(attentional impulsiveness), 운동 충동성(motor im-
pulsiveness), 무계획 충동성(non-planning impulsiveness)

의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 충동성은 하고자 하

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를, 운동 충동성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무계획 충동성의 경우, 심사숙고

하거나 계획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은 영어6)뿐만 아니라 이탈

리아어, 일본어,1) 프랑스어,10) 독일어, 그리스어,11) 스페인

어,12) 중국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13) 히브리어, 에스토니

아어와 같은 다양한 언어로 번안되어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

고 있다.14) 또한, 기분장애,15,16) 물질사용장애,17) 품행장애,18) 

과식장애,19) 병적 도박,20) 자살21) 등의 충동성 연구에서 BIS-

11이 중요한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BIS-

11을 번안한 ‘충동성 검사’22)가 있으나, 원문 중 일부 문항을 

삭제, 수정하여 23문항으로 구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유

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연구 대상자의 연

령도 18~30세[mean(이하 M) : 21.9세, standard deviation(이

하 SD) : 2.9세]로 한정되어 일반성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제

한이 따른다. 또한 Chung과 Lee23)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

해 BIS-11의 요인 구조를 연구하였는데, 이 역시 Lee22)의 충

동성 검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S-11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안한 

후 다양한 연령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국판 BIS-11-Re-
vised(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Revised, 이하 K-BIS-11-R)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상 집단을 배제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

로 K-BIS-11-R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방      법

대  상

본 연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우리나라 대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중소 도시(대도시 이외의 시), 농어

촌(군 이하)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남녀

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학교, 일반 회사, 학원, 종

교 단체 등의 기관과 통장, 반장과 같은 지역사회 내 행정구

역의 대표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연구 참여 자원자를 모집

하였다. 이 중, 문맹자, 현재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자, 본 

연구 및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학전문 대학원 학생, 

인턴, 전공의를 배제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 대상자들은 경희대학교병원 기관 윤리 위원회(Insti-
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K-BIS-11-R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290명의 자료 중 결측치가 많거나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누락시킨 16명, 외국인 1명을 자료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임상 집단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 정신

과 약물을 복용 중인 2명, 정신과 치료를 결심하게 된 증상에 

조현병으로 기입한 1명도 제외하여 총 270명의 자료가 분석

에 사용되었다. 그 중 남자가 95명(M : 36.1세, SD : 12.2세), 여

자는 175명(M : 41.4세, SD : 9.7세)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살펴보기 위해 31명의 자료를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수

집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Barratt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Barratt Impulsiveness Scale는 Barratt24)에 의해 처음 개발

한 이래 현재는 BIS-11까지 재개정되었다. BIS-11은 11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한 30문항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구성

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또한 역채점 문항을 고려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게 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충동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
ed은 연구자들이 원저자의 허락 하에 BIS-11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를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한

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이중 언어 사용자가 역번역하여 

원문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 보고식 척도로 제작하였

다(부록 2). 

한국판 Conners 성인 ADHD 평정척도(Conners’ Adult 

ADHD Rating Scale-Korean) 

Conners’ Adult ADHD Rating Scale(이하 CAARS)25)는 

성인기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이하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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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및 심각도를 평정하는 66문항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

진 CAARS -K26)를 사용하였다. CARRS-K는 원문 CAARS 

중 26문항을 제외한 4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4

점 척도(0점=전혀 그렇지 않다~3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된

다. Kim 등2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0.91,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Pearson 상관계수 0.71~0.89로 높게 나

타났으며, ‘정서적 문제’, ‘과잉활동성 및 충동성’, ‘관리 기능

상의 문제’의 3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Buss & Durkee 적대감 척도(Buss & Durkee Hostility 

Inventory)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
ed의 외적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Buss와 Durkee27)가 개발

한 적대감 척도(Hostility Inventory) 중 능동적인 공격성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 척도(육체적 폭력, 간접적 공격성, 언어

적 공격성)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번안되어 신

뢰도 및 타당도 연구가 진행된 Ko2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0점=전혀 그렇

지 않다~3점=확실히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역채

점 문항을 고려하여 총점을 산출하며 총점이 54~58점이면 

‘공격적 성향이 약간 있음’으로, 59~61점은 ‘공격적 성향이 

상당히 있음’으로, 62점 이상은 ‘공격적 성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K-

BIS-11-R의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K-BIS-11-R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별 점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K-BIS-11-R

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별 점수와 연령, 교육 연한과의 상

관을 분석하였다. K-BIS -11-R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고, 

Person 상관 분석을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

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외적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BIS-11-R과 

CAARS-K26)의 Pearson 상관 분석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K-BIS-11-R의 전체 점수에 대한 표준 점수로 T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3.0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19~29세 66명(24.4%), 30~39세 67명(24.9%), 40~49

세 82명(30.3%), 50세 이상 55명(20.4%)으로, 각 연령대에 걸

쳐 대체로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그러나 성별의 경우, 남자

가 95명(35.2%), 여자는 175명(64.8%)으로 여성의 비율이 유

의하게 높았다.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도 평균 교육 연한이 

15.3년(SD : 2.3)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대도시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가 149명(55.2%), 중소 도시 거주

자(대도시 외 시 지역)는 112명(41.5%), 농어촌 거주자는 5명

(1.9%)으로, 대도시와 중소 도시 거주자가 대부분이었다.

K-BIS-11-R의 점수별 기술 통계치

전체 표본에 대한 K-BIS-11-R의 전체 점수의 평균은 

58.2(SD : 8.3)이다. 또한 K-BIS-11-R의 하위 요인별 평균 점

수는 주의 충동성이 15.2(SD : 3.0), 운동 충동성은 18.7(SD : 

3.5), 무계획 충동성이 24.3(SD : 4.0)이었다.

성별에 따른 K-BIS-11-R의 차이

성별에 따른 K-BIS-11-R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별 점

수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K-BIS-

11-R의 전체 점수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 연한에

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K-BIS-11-R의 하위 요

인 중 주의 충동성, 운동 충동성 점수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K-BIS-11-R by gender

Male Female
t (df) p

M (SD)  M (SD)

Total score 59.61 (9.93) 57.48 (7.26) 1.84 (150) 0.68
Second-order subscales
    Attentional impulsivity 15.70 (3.25) 14.92 (2.81) 2.05 (268) 0.041*
    Motor impulsivity 19.61 (3.98) 18.22 (3.04) 2.93 (155) 0.004**
    Non-planning impulsivity 24.30 (4.52) 24.33 (3.75) −0.07 (268) 0.946

* : p<0.05, ** : p<0.01. K-BIS-11-R : Korean version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ed,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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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S-11-R의 점수와 연령, 교육 연한과의 상관관계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
ed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별 점수와 연령을 상관 분석한 

결과, K-BIS-11-R의 전체 점수, 운동 충동성 요인과는 각각 

r=-0.035, r=-0.107로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주의 충동성 요인(r=-0.177, p＜0.01), 무계획 충동성 요인

(r=0.151, p＜0.05)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는 하나 상관

의 크기가 모두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한편, 교육 연한과의 

상관 분석에서도 주의 충동성 및 운동 충동성 요인과는 각각 

r=-0.084, r=-0.036으로 상관이 거의 없었다. 또한 K-BIS-

11-R의 전체 점수(r=-0.140, p＜0.05), 무계획성 충동성 요인

(r=-0.196, p＜0.01)의 경우, 역시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이

기는 하나 상관의 크기가 모두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
ed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

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78이었다. 그러나 문항-총

점 간의 상관은 0.122~0.592로 나타났다. 문항-총점 간의 상

관이 0.30 이하로 낮았던 문항들은 3번(r=0.256), 6번(r= 

0.195), 13번(r=0.274), 15번(r=0.172), 23번(r=0.234), 27번(r= 

0.122), 29번(r=0.239)으로 총 7문항이었다. 또한 소척도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표 2와 같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4주 간격으로 K-

BIS-11-R을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는 r=0.77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K-BIS-

11-R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검사임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K-BIS-11-R의 하위 요인별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서는 운동 충동성이 r=0.81로 높은 반면, 주의 충동성 및 무

계획 충동성은 각각 r=0.50, r=0.57로 중간 수준이었다. 

외적 타당도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
ed의 외적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검증하였고, 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K-BIS-11- 

R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별 점수는 CAARS-K,26) Buss & 

Durkee Hostility Inventory(이하 BDHI)27)와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IS-11-R의 전

체 점수, 주의 충동성 요인은 CAARS-K와 r≥0.60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운동 충동성 요인은 CAARS-K와 중간 정

도의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K-BIS-11-R의 전체 점수, 운동 

충동성 요인은 BDHI와 0.30≤r≤0.50의 상관이 있었다. 다

만, K-BIS-11-R의 무계획 운동성 요인과 BDHI의 경우, 상

관계수가 0.17로 매우 낮았다.

요인 분석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
ed의 요인 분석을 위해 BIS-11의 선행 연구 결과에1,6,9) 따라 

전체 문항을 포함하되 요인수를 3개로 제한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사각회전 방식 중 하나인 pro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2(348)=556.583, p＜0.05, RMSEA≒0.047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RMSEA ＜0.05는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간

주한다.30)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확인적 요인 분석에 의

한 K-BIS-11-R의 3요인 구조는 적절한 모델이라 여겨진다. 

다만, K-BIS-11-R에서는 선행 연구에서1,6,9) 밝혀진 주의 충

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과 같은 3요인에 해당되는 

문항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요인 3에 해당하는 27

번 문항의 상관이 0.03로 매우 낮았다(표 4). 

표준 점수 변환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
ed의 전체 점수는 성별, 연령, 교육 연한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표준 점수를 산출하였

다. 표준 점수는 관례를 따라 평균 50, 표준 편차 10인 T 점

Table 2.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at one month for the K-BIS-11-R

Total score
Second-order subscales

Attentional impulsivity Motor impulsivity Non-planning impulsivity

Cronbach’s alpha 0.783 0.623 0.626 0.580
Pearson’ r 0.769** 0.496** 0.811** 0.572**

Cronbach’s alpha calculated using adult sample (n=270); test-retest reliability at one month calculated using n=31, all correla-
tion coeffici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1. K-BIS-11-R : Korean version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ed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he K-BIS-11-R and the other 
scales

Scale CAARS-K BDHI 

Total score of K-BIS-11-R 0.62** 0.32**
Second-order subscales 
    Attentional impulsivity 0.64** 0.25**
    Motor impulsivity 0.55** 0.35**
    Non-planning impulsivity 0.34** 0.17**

** : p<0.01. K-BIS-11-R : Korean version of the Barratt Impulsive-
ness Scale-11-Revised, CAARS-K : Conners’ Adult Rating Scale-
Korean, BDHI : Buss & Durkee Hostilit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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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변환하였으며, 이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일반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국판 Barratt Im-
pulsiveness Scale-11-Revised(K-BIS-11-R)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요인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K-BIS-11- 

R의 내적 일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타당도의 경우 대부분의 관련 척도와 유의

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K-BIS-11-R은 충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

롭고 타당한 자기 보고형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대

상을 대학생 집단에 국한한 것이 아닌 만 19세 이상 64세 이

하의 성인집단 전체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K-BIS-11-R에

서 산출된 점수에 대한 일반화가 좀 더 가능하게 되었다. 셋 

째, K-BIS-11-R의 전체 점수는 성별 및 연령, 교육 연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K-BIS-11-R의 전

체 점수를 표준 점수인 T 점수로 변환하였고, 이를 통해 일반

성인집단에서 충동성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결과 및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

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에 임상 집단을 포함시키

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K-BIS-11-R에서 산출된 점수가 임

상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다. 따

라서 추후 충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사용장애, 기

분장애, 성격장애 등으로 진단된 다양한 임상 집단에 K-

BIS-11-R을 실시하여 절단점(cutoff)을 확인한다면 충동성

Table 4. Korean vs. U.S. version of the BIS-11 : comparison of item location on second-order factors 

BIS-11 items
Korean version U.S. version

F1 F2 F3 F1 F2 F3

26. I often have extraneous thoughts when thinking. 0.53 0.77
6. I have “racing” thoughts. 0.53 0.58

24. I change hobbies. 0.53 0.35
11. I “squirm” at plays or lectures. 0.41 0.84
21. I change residences. 0.39 0.69
22. I buy things on impulse. 0.37 0.59
17. I act “on impulse.” 0.36 0.74
16. I change jobs. 0.36 0.54
25. I spend or charge more than I earn. 0.34 0.37
12. I am a careful thinker. 0.60 0.64

8. I am self controlled. 0.58 0.63
30. I am future oriented. 0.56 0.53

7. I plan trips well ahead of time. 0.53 0.57
9. I concentrate easily. 0.52 0.55
1. I plan tasks carefully. 0.49 0.64

20. I am a steady thinker. 0.45 0.45
15. I like to think about complex problems. 0.34 0.71
29. I like puzzles. 0.34 0.68
10. I save regularly. 0.34 0.46
13. I plan for job security. 0.21 0.49

4. I am happy-go-lucky. 0.57 0.32
2. I do things without thinking. 0.55 0.42
3. I make-up my mind quickly. 0.49 0.48

19. I act on the spur of the moment. 0.46 0.72
5. I don’t “pay attention.” 0.45 0.57

14. I say things without thinking. 0.43 0.45
18. I get easily bored when solving thought problems. 0.34 0.34
28. I am restless at the theater or lectures. 0.34 0.84
23. I can only think about one thing at a time. 0.27 0.38
27. I am more interested in the present than the future. 0.03 0.36

BIS-11 :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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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나 수준을 좀 더 명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BIS-11과 K-BIS-11-R의 요인 구조 내 문항이 일치하지 못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원문과 한국판의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에 차이가 있었

다. 이는 국내의 BIS-11 관련 연구인 Chung과 Lee23)의 결과

와도 비슷하다. 원문의 연구 대상자들이 주의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으로 충동성이 분화되어 나타나는 것

과는 달리, 국내의 연구 대상자들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충동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1) 또

한 자기 보고형 평가로 인해 문항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연

구 대상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의 경우 연

구 대상이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된 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6) 이에, K-BIS-11-R의 하위 요인별 점수 해석보

다는 전체 점수로 충동성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신뢰로운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K-BIS-11-R의 하

위 요인 중 주의 충동성과 운동성 충동성 요인 점수에서 성별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 하

위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 다만, 원문과 한국판의 요인 

구조 내 문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K-

BIS-11-R의 하위 요인별 해석보다는 전체 점수에 기초한 

해석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연구 대상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령 범위는 대체로 고루 분포

하였으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균 교육 연

한이 15.3년으로 높았다. 즉, 연구 표본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특성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지 못하였다. K-BIS-11-R

의 전체 점수 및 요인별 점수와 연령, 교육 연한과의 상관 분

석에서 상관이 거의 없거나 상관의 크기가 매우 작기는 하

였으나 이후에는 좀 더 많은 표본수를 가지고 K-BIS-11-R

을 실시한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 및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충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BIS-11을 전 연령대의 일반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요인 구조를 확인한 국

내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

이 포함된 다른 척도와의 상관도 대부분 유의하여 외적 타

당도가 검증되었다. 이로써 신뢰롭고 타당한 자기 보고형 평

가가 제작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에 K-BIS-11-R

을 실시하여 임상적인 효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 한국판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ed· 

신뢰도·타당도·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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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K-BIS-11-R의 규준표

원점수(총점) T점수 원점수(총점) T점수 원점수(총점) T점수

30 16 60 52 90 88

31 17 61 53 91 90

32 18 62 55 92 91

33 19 63 56 93 92

34 21 64 57 94 93

35 22 65 58 95 94

36 23 66 59 96 96

37 24 67 61 97 97

38 26 68 62 98 98

39 27 69 63 99 99

40 28 70 64 100 100

41 29 71 65 101 102

42 30 72 67 102 103

43 32 73 68 103 104

44 33 74 69 104 105

45 34 75 70 105 106

46 35 76 71 106 108

47 37 77 73 107 109

48 38 78 74 108 110

49 39 79 75 109 111

50 40 80 76 110 112

51 41 81 77 111 114

52 43 82 79 112 115

53 44 83 80 113 116

54 45 84 81 114 117

55 46 85 82 115 118

56 47 86 83 116 120

57 49 87 85 117 121

58 50 88 86 118 122

59 51 89 87 119 123

12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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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한국판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ed(K-BIS-11-R)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

는 몇몇 방식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신중하게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1 2 3 4

2.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1 2 3 4

3.  결정을 빨리 내린다. 1 2 3 4

4.  나는 되는대로 행동한다. 1 2 3 4

5.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6.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1 2 3 4

7.  여행을 떠날 때, 미리 계획을 세운다. 1 2 3 4

8.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한다. 1 2 3 4

9.  쉽게 집중할 수 있다. 1 2 3 4

10.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1 2 3 4

11.  강의를 듣거나 놀이를 할 때 계속 움직인다. 1 2 3 4

12.  나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1 2 3 4

13.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싶다. 1 2 3 4

14.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 1 2 3 4

15.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16.  직업을 자주 바꾼다. 1 2 3 4

17.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1 2 3 4

18.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쉽게 지루해진다. 1 2 3 4

19.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한다. 1 2 3 4

20.  나는 침착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1 2 3 4

21.  거주지를 자주 옮긴다. 1 2 3 4

22.  충동구매를 한다. 1 2 3 4

23.  한 번에 한 가지 생각 밖에 못한다. 1 2 3 4

24.  취미가 자주 바뀐다. 1 2 3 4

25.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1 2 3 4

26.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1 2 3 4

27.  미래보다 현재에 관심이 더 많다. 1 2 3 4

28.  강의를 듣거나 영화를 볼 때, 안절부절 못한다. 1 2 3 4

29.  나는 퍼즐을 좋아한다. 1 2 3 4

30.  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1 2 3 4

※ 번호에 음영 표기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